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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참의료인상, 임선영 원장-한가족의료봉사회 수상
                                                                                   <임선영산부인과의원>                <삼성서울병원>

한미약품-서울시의사회, 1일 ‘제24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 개최
임선영 원장, 사회적 소수자 위한 진료봉사와 여성건강 교육 전개
한가족의료봉사회, 30년간 국내외 취약 계층 대상으로 무료 진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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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일 열린 제24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규석 회장, 삼성서울병원 최연현 교수, 임선영 원장, 박재현 대표

(2025년 12월 3일) 올해로 24번째를 맞은 ‘한미참의료인상’에 임선영산부인과의원 임선영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회장 황지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미참의료인상은 2002년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제정한 봉사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료인들의 봉사정신을 조명하고 선생님들의 공로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의료계 대표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상식은 지난 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주최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수상자와 수상단체에는 각각 상금 2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올해 수상자인 임선영 원장은 1986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여성노숙인 시설인 영보자애원에서 정기 진료 봉사를 이어왔으며, 개원 후에는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해왔다.

[image: ]또한 서울시립 여성노숙인·정신장애인 시설,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다양한 연령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여성건강 교육을 진행해 참된 의료인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수상 단체인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는 병원 개원과 동시에 발족해 현재까지 30년간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1개 시설에서 약 3만5천여 명에게 해외 13개국에서는 4만여 명에게 무료 진료와 건강검진, 보건교육을 제공하며 국제 보건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 임선영 원장


또한 해외 의료봉사 중 발견된 중증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고난이도 수술을 시행하고, 사회단체 기부금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며 현재까지 총 10명의 환자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 줬다.

한가족의료봉사회는 지금까지 3천여명 이상의 의료진이 개인휴가와 자비를 사용해 자발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의료인의 소명감과 나눔 철학을 보여주는 단체로 평가받는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탱한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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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
<끝>

■ 자료 문의 : 장진혁 차장 (02 410 0429) / 안종연 주임 (02 410 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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